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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신간소개┃

1000만 독자가 함께한 공지영, 25년 문학 인생에서 길어올린 
치열한 사유의 보석들! 

《도가니》, 《의자놀이》의 저자 공지영의 에세이 『사랑은 상처

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 공지영이 25

년간의 작가 인생을 돌아보며 20여 편의 작품 구석구석에서 소

중히 길어 올린 글귀들을 모은 선집이다. 천만 독자들과 함께한 

저자의 문학 인생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그간의 작품들을 돌아보

며 하나하나 길어 올린 365개 글귀들이 수록되어 있다. 25년 문

학 인생의 역사이자, 함께해온 독자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글이

자, 하루에 하나씩 1년을 두고 곱씹을 위무의 언어들로 저자가 그

간 인생의 의미와 사랑의 길, 작가로서의 소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도가니》와 《의자놀이》

를 집필하던 서재와 오래된 흑백 사진들, 성모마리아와 예수의 

초상, 아이들과 반려견들의 모습 등 집안 곳곳의 풍경이 23컷의 

사진에 담겨 색다른 정취를 불러일으킨다. 

공지영   

저자 공지영은 1988년 계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단편 <동트는 새벽>을 발표하며 

문학의 길로 들어선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의 한 명이자 통권 1000만 부의 놀라운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다. 장

편소설로는 《도가니》 《즐거운 나의 집》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우리들의 행복한 시

간》 《봉순이 언니》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착한 여자》 《고등어》《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는 《공지

영의 지리산 행복학교》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빗방울

처럼 나는 혼자였다》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첫 르포르타주 《의자놀이》가 있다. 

108 월간 오리마을

┃이달의 오리요리┃

후다닥 5분이면 폼나게...

햄스테이크

이렇게 준비하세요!

만드는 방법

재료

오리고기햄 2/3개, 파인애플 4쪽, 
키위 1개, 방울토마토 4~5개

파인애플소스

파인애플 통조림국물, 
물녹말1숟가락(물 1숟가락 + 녹말 1숟가락)

1오리고기햄을 준비합니다.
햄을 1cm 정도의 두께로 두툼하게 
잘라주세요.

2팬을 달군 후 슬라이스한 파인애플을
앞뒤로 구워줍니다.

3파인애플을 굽고 난 후 잘라둔 햄을 
구워주세요.

4구워진 햄 위에 파인애플을 얹고 
슬라이스해서 자른 키위와 토마토
를 얹어줍니다.

5소스 팬에 파인애플통조림국물을 
넣고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물녹말
을 부어 살살 저어 걸쭉한 상태로 
만들어 4에 뿌리며 마무리하세요.

그릴팬을 사용하면 파인애플과 햄에 그릴자국이 새겨져서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